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조사대상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E-mail Survey)

표본규모 10,000명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0.98%p)

모집단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20~64세 취업자 23,902천명 (통계청, 2020년 2/4 취업자 통계)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 성,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 고려

조사 기간 2020년 10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보통사람 금융생활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 ‘NICE디앤알(주)’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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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유의 사항

    본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의 표본은 조사 연도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를,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무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도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이 보고서별로 상이하므로 비교 등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 통계 정보는 잠정치로 다음 연도 조사 시 보완 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 전문 기관인 ‘NICE디앤알(주)’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한은행 Mydata Unit,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구분 사례수

전체 10,000명

성별
남성 5,753명

여성 4,247명

연령

20~29세 1,493명

30~39세 2,245명

40~49세 2,647명

50~64세 3,615명

지역

서울 1,924명

경기/인천 3,263명

대전/충청/세종 1,115명

광주/전라 919명

대구/경북 923명

부산/울산/경남 1,441명

강원 282명

제주 133명

직업

자영업/기업운영 1,352명

사무직/공무원/교육직 5,399명

전문직 789명

판매서비스/기능/생산직 1,633명

프리랜서 619명

학생/기타 208명

구분 사례수 소득 범위

가구소득구간

1구간 2,000명 40만원 ~ 250만원

2구간 2,000명 250만원 ~ 380만원

3구간 2,000명 380만원 ~ 500만원

4구간 2,000명 500만원 ~ 650만원

5구간 2,000명  650만원 ~
표본 특성

월평균 가구 총소득 범위

* 본 보고서의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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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가구 총소득

경제활동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세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 하락했다.

지난 5년간의 가구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의 예상 가구 총소득은 월평균 495만원이었으나, 조사 결과 478만원으로

예상보다 3.5% 낮았고,2019년 486만원 대비 8만원(1.6%) 줄어 2018년의 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총소득은 2016년 이후 매년 모든 소득 구간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2019년 대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2019년 대비 소득 감소 폭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은 

3.2%, 2구간은 2.8%, 3구간은 2.2% 감소해 고소득층인 4, 5구간 대비 감소 폭이 컸다.

2020년의 가구 총소득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1구간의 소득 증가 폭이 6.4%로 가장 

컸다. 반면 소득 5구간의 지난 5년간 소득 증가 폭은 1.7%로 가장 낮았지만, 4구간 대비 300만원 

이상의 소득 차이는 지속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

2016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가구 총소득이
2020년에 2018년 수준으로 감소해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총소득
소득01

461만원
462만원

476만원 478만원

486만원

495만원

가구 총소득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
(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짐)

가구소득 구간

2018년 2019년2017년 2020년2016년

예상치

+0.2%
(1만원)

+3.0%
(14만원)

+2.1%
(10만원)

-1.6%
(8만원)

+1.9%
(9만원)

-3.2%

-2.8%

-2.2%

-1.6%

-0.8%

2018년 2019년2017년 2020년2016년

319만원

550만원

566만원

537만원

296만원

420만원

535만원

297만원

420만원

314만원

442만원
453만원

310만원

443만원

557만원

1구간
(하위 20%)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902만원

887만원
895만원

880만원

892만원

185만원 189만원

172만원 170만원
183만원

'20년-'19년
Gap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2019년 대비 소득 감소폭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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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을 살펴보면, 월 소득의 절반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는 행태는 지난 5년간 유사했다.

2016년 이후 가구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월 상환하는 부채 금액은 적은 금액이나마

지속 감소했으나, 2020년 부채 상환액이 다시 늘었다.

가구소득 감소에도 소비는 유지되고, 부채는 늘어 고정 지출 후 남은 저축 여력은 감소했는데, 

특히 2020년 월 저축/투자 금액이 크게 줄어 지난 5년간 소득에서 저축/투자에 할애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소득에서 고정 지출과 저축/투자 후 남은 자금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해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에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출02

예비자금

소비

저축/투자

부채상환

461만원 462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76만원 486 만원 478만원

52.7%
(243만원)

23.9%
(110만원)

12.1%
(56만원)

11.3%
(52만원)

50.0%
(231만원)

23.2%
(107만원)

9.5%
(44만원)

17.3%
(80만원)

50.0%
(238만원)

24.4%
(116만원)

8.4%
(40만원)

17.2%
(82만원)

49.6%
(241만원)

24.1%
(117만원)

8.4%
(41만원)

17.9%
(87만원)

50.2%
(240만원)

22.8%
(109만원)

9.0%
(43만원)

18.0%
(86만원)

2017년 가구소득 하위 20%인 1구간과 상위 20%인 5구간 간 가구소득 차이는 5.2배로

가장 컸는데, 2019년에는 4.76배로 점차 완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구간의 소득 감소 폭이 5구간 대비 상대적으로 커 완화되고 있던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다시 심화되어 4.9배 차이 났다. 

2018년 2019년2017년 2020년2016년

1구간
(하위 20%)

5구간
(상위 20%)

5.1배 5.2배 4.83배 4.76배 4.9배

가구소득 1구간과 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 비교

완화되던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2020년 다시 벌어져

월 지출 행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내 지출 비중)

2020년 소득 감소에 부채는 늘고, 저축은 줄였지만
만일을 대비해 여유자금은 줄이지 않아

902만원

887만원
895만원

880만원
892만원

185만원 189만원

172만원 170만원
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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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2020년에는 대부분의 소비 항목에서 2019년 대비 1~2만원 내외의 증감을 보였다.

식비는 2018년 48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3만원을 지출한 반면, 여가/취미/유흥비는 

2019년 대비 5만원 감소한 15만원을 소비하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재택근무, 원격/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또한 의료비/건강보조식품 구입비의 경우, 2019년 대비 소비 비중이 늘어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02 지출

지난 5년간 경제활동가구는 총소득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는데 지출했다.

2016년 총소득의 52.7%를 소비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 2019년에는 총소득 486만원 중 

49.6%인 241만원을 소비에 지출했다. 2020년에는 소득이 감소한 것에 비해 소비를 1만원

줄이는 데 그쳐 총소득 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웃돌았다.

식비

월세/관리비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여가/취미/유흥비

용돈 지급

교통/통신비

교육비

의류/패션잡화/
미용비

모임 회비

기타소비

238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1만원
-5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2018년

241만원 240만원

2019년 2020년

20.2%
(48만원)

14.7%
(35만원)

10.5%
(25만원)

12.2%
(29만원)

5.0%
(12만원)

5.5%
(13만원)

8.0%
(19만원)

3.8%
(9만원)
6.3%

(15만원)

13.8%
(33만원)

20.8%
(50만원)

22.1%
(53만원)

14.9%
(36만원) 14.6%

(35만원)

10.8%
(26만원) 11.3%

(27만원)

11.6%
(28만원) 11.7%

(28만원)

5.8%
(14만원) 6.7%

(16만원)
5.8%

(14만원) 5.4%
(13만원)8.3%

(20만원) 6.3%
(15만원)

3.7%
(9만원)

3.3%
(8만원)

6.2%
(15만원)

5.8%
(14만원)

12.1%
(29만원)

12.8%
(31만원)

-1만원+3만원

총소득

소비액
(소득 대비 비중)

2018년2017년2016년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비액

가구소득의 증감과 무관하게
소비 비중은 소득의 절반 수준을 유지

소비 항목별 월 소비액 비중

식비가 늘고, 여가/취미/유흥비가 줄면서
총 소비액은 유지

240만원
(50.2%)

241만원
(49.6%)

238만원
(50.0%)231만원

(50.0%)

243만원
(52.7%)

476만원
462만원461만원

486만원 4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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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총소득의 12.1%를 차지했지만, 점차 소득은 높아지고 

부채 상환액은 줄면서 부채 상환액이 총소득 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8년에는 40만원으로 총소득 내 8.4%를 차지하며 가장 낮았는데, 이후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2020년 가구소득의 9%인 43만원을 지출했다.

지난 3년간 경제활동가구의 부채 상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상품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전월세 자금 대출로, 총부채 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담보/전월세자금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상환액 비중은 소폭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의 상환 비중이 늘었다. 

02 지출부채 상환

일반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기타 (학자금, 
빌린 돈 등)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
전월세자금 대출

40만원

-0.8만원

-0.1만원

+0.5만원

+0.2만원

+0.3만원
+0.5만원

+0.9만원

+0.6만원

+0.1만원

+0.5만원

-0.2만원

-0.4만원

+0.8만원

2018년

41만원 43만원

2019년 2020년

56.7%
(22.8만원)

14.2%
(5.7만원)

5.2%
(2.1만원)

7.0%
(2.8만원)

5.2%
(2.1만원)
3.5%

(1.4만원)
8.2%

(3.3만원)

53.1%
(22.0만원)

52.2%
(22.5만원)

13.5%
(5.6만원)

13.0%
(5.6만원)

7.2%
(3.0만원)

8.1%
(3.5만원)

8.2%
(3.4만원)

7.4%
(3.2만원)

5.3%
(2.2만원)

7.0%
(3.0만원)

3.9%
(1.6만원)
8.7%

(3.6만원)

4.9%
(2.1만원)

7.4%
(3.2만원)

+1만원 +2만원

부채
상환액

(소득 대비 비중)

총소득

2018년2017년2016년 2019년 2020년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부채 상환액

월평균 부채 상환액*

2016년 이후 감소하던 부채 상환액이
2018년 이후 다시 늘어

대출상품별 월 부채 상환액 비중

매월 상환하는 대출액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상환 비중도 늘어

56만원
(12.1%) 44만원

(9.5%)
41만원

(8.4%)
40만원

(8.4%)
43만원

(9.0%)

476만원
462만원461만원

486만원 4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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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가구는 지난 5년간 소득의 20% 이상을 저축/투자에 지출했다. 2017년 가구소득이 

정체되면서 저축액이 늘지 못하고 주춤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18년, 2019년에는 

110만원을 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감소한 소득만큼 월 저축액이 줄어 소득의 22.8%만 저축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가구소득 감소에 소비는 유지되고, 부채 상환액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큰 폭 감소함과 동시에 저축 포트폴리오도 변화했다. 

2019년에는 적금/청약, 보험 등 안정적인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지만, 

2020년에는 투자상품 비중이 늘고, 그 외의 상품 비중은 줄었다.

금융상품별 월 저축/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수시입출금/CMA는 3만원 

감소한 20만원, 적금/청약은 4만원 감소한 44만원, 보험은 5만원 감소한 34만원을 지출했다. 

금액뿐만 아니라 월 저축/투자액에서 각 상품별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했다.

반면 주식, 펀드, ELS 등 투자상품은 4만원 증가한 11만원을 투자하면서 비중이 4.1%p 증가했고, 

월 저축/투자액의 10%를 넘었다. 투자 열풍 속 낮은 금리로 인해 안정형 상품보다는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 있는 투자상품에 비중을 늘린 것으로 예상된다.

02 지출

116만원 117만원 109만원+1만원 -8만원

+4만원 -4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4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상품

보험

수시입출금
/CMA 등

21.5%
(25만원)

37.9%
(44만원)

32.8%
(38만원)

7.8%
(9만원)

19.7%
(23만원)

41.0%
(48만원)

33.3%
(39만원)

6.0%
(7만원)

적금/청약

18.3%
(20만원)

40.4%
(44만원)

31.2%
(34만원)

10.1%
(11만원)

저축/
투자액

(소득 대비 비중)

2018년2017년2016년 2019년 2020년

총소득

월평균 저축/투자액

2020년 감소한 소득만큼 월 저축액이 줄어
소득의 22.8%만 저축해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

월 저축액은 줄었지만, 
투자상품 비중을 늘리며 저축 포트폴리오 변화

금융상품별 월 저축/투자액 비중

저축/투자

110만원
(23.9%) 107만원

(23.2%)

117만원
(24.1%)

116만원
(24.4%)

109만원
(22.8%)

476만원
462만원461만원

486만원 478만원



20 21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 

가구소득 구간별 지출 행태 02 지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019년 57만원 81만원 100만원 131만원 215만원

2020년 54만원 76만원 91만원 118만원 204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019년 18만원 46만원 75만원 87만원 206만원

2020년 14만원 39만원 71만원 90만원 213만원

4구간의 소비와 부채 상환 금액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고, 저축을 타 소득 구간 대비 가장 큰 폭 

줄여 2019년 대비 3.4% 더 많은 금액을 예비자금으로 확보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소득 감소에도 소비는 1만원(0.2%) 늘고, 부채 상환 금액은 

줄였다. 5구간 역시 예비자금을 2019년 대비 3.4% 늘렸는데, 4구간과 달리 저축액 감소 폭은 

타 구간 대비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5.3% -6.2% -9.0% -9.9%

-5.1%저축/투자

-22.2%

-15.2%

-5.3%

+3.4% +3.4%

예비자금

2019년 대비 2020년의 가계지출을 가구소득 구간별로 보면, 소득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1~3구간의 중저소득 구간은 1% 이하로 적은 금액이나마 소비를 줄였지만, 부채 상환액이 

10% 이상 크게 늘면서 저축과 예비자금 역시 모두 감소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019년 99만원 165만원 238만원 294만원 410만원

2020년 98만원 164만원 236만원 294만원 411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019년 15만원 27만원 40만원 54만원 71만원

2020년 17만원 31만원 45만원 55만원 67만원

-1.0% -0.6%

+0.2%0%

-0.8%

소비

+13.5%
+14.7%

+12.6%

+1.8%

-5.6%

부채상환

가구소득 감소로 중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에도, 
고소득층은 소비와 예비자금이 늘고, 부채 상환 지출은 줄어

2019년 대비 2020년 지출액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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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가구의 총자산액은 2018년 평균 4억 39만원에서 2019년 4억 1,997만원, 

2020년 4억 3,809만원으로 매년 4%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세부 자산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은 2018년 75.9%에서 2020년 78%로 비중이 늘어났으나, 

금융자산은 2018년 16.8%에서 2020년 14.7%로 감소했다. 금, 자동차 등의 기타 실물자산은 

지난 3년간 7%대로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많을수록 지난 3년간 자산 규모는 더 늘었다.

총자산 1~3구간의 2020년 보유 자산액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1, 2구간의 

저자산 가구는 2018년 대비 감소했으나, 총자산의 감소 폭은 완화되어 1구간은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세에서 유지(0.5%)로 전환되었다.

반면 총자산 4, 5구간의 자산액은 지난 3년간 증가했으나, 2020년의 자산 증가 폭은 

2019년에 비해 낮아져 2020년 자산 규모 하위 20%인 1구간과 상위 20%인 5구간 간 지속 

벌어지고 있던 총자산 격차는 2019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다.

자산03

가구소득 감소에도 보유 자산 규모는 증가세,  
부동산 비중은 점차 늘고, 금융자산 비중은 줄고 있어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4억 39만원

4억 1,997만원

4억 3,809만원

75.9% 76.0% 78.0%

16.8% 16.5% 14.7%
7.3% 7.5% 7.3%

2018년 2019년 2020년

총자산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

지난 3년간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의 증가 폭이 더 커

-4.8% +0.5%

-1.9% -1.2%

+4.7%
+2.6%

+7.3%

+6.5%

+5.1%

+4.6%

2018년 2019년 2020년

38.6배 42.6배 44.3배

2,838만원 2,702만원 2,715만원
1구간
(하위 20%)

1-5구간
자산격차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1억 3,960만원

2억 7,893만원

4억 5,935만원

10억 9,568만원

11억 5,107만원

12억 374만원

4억 9,289만원

5억 2,477만원

2억 9,194만원
2억 9,955만원

1억 3,691만원 1억 3,525만원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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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산

부동산은 총자산 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산이 많을수록 보유 부동산의 규모도 컸다.

2020년 보유 자산 하위 20%인 1구간의 부동산 규모는 평균 6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고, 2구간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213만원 증가해 8,099만원을 보유했지만 

2018년 대비 소폭 낮았다.

반면 중-고자산층인 3구간부터는 2018년 이후 매년 꾸준히 부동산 규모가 늘었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증가 폭이 더 컸다. 총자산 3구간은 지난 3년간 2억원대 초반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4구간은 2018년 3억원대에서 2020년 4억원대로 상승해 중산층인 4구간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총자산 상위 20%인 5구간은 2018년 8억 8,138만원에서 2020년 9억 8,584만원으로 

1억원 이상 늘어 부동산 규모가 줄어든 1구간과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19년 142배, 2020년 164배로 점차 더 크게 벌어졌다.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면서 총자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균 3억 386만원에서 2019년 3억 1,911만원으로 2018년 대비 1,525만원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3억 4,172만원으로 2019년 대비 2,261만원 증가해 2019년 대비 2020년 

부동산 자산 상승 폭이 더 컸다.

부동산 자산 규모

총자산 증가에 부동산 영향

총자산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규모는 매년 늘어
저-고자산 가구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차 커져

-6.7% -8.5%

-9.3% +2.7%

+4.2%
+7.0%

2018년 2019년 2020년

703만원 656만원 600만원
1구간
(하위 20%)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8,694만원

2억 249만원
2억 1,090만원

2억 2,564만원

7,886만원 8,099만원

3억 386만원

3억 1,911만원

3억 4,172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5.0%
(1,525만원)

+7.1%
(2,261만원)

부동산

+7.4%

+11.8%

+5.8%

+5.7%

3억 4,147만원

8억 8,138만원

9억 3,257만원

9억 8,584만원

3억 6,668만원

4억 1,0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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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산

2020년 금융자산은 모든 자산 구간에서 2019년 대비 감소했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하위 20%인 1구간은 2018년 1,570만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324만원을 

보유했고, 2구간 이상은 2018년 대비 2019년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 2구간의 2020년 금융자산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늘리지 못했다. 

반면 고자산 가구인 4, 5구간의 금융자산은 2019년 대비 1천만원 내외인 8% 이상 가장 크게 

감소해 금융자산액은 2018년보다 낮아졌다.

금융자산은 2018년 평균 6,723만원에서 2019년 6,942만원으로 219만원 증가했다가 2020년 

6,450만원으로 감소해 2018년보다 더 줄어들었다.

가구소득과 비교해보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2.1%) 보다 금융자산 증가율이 

3.3%로 약간 더 높았으나, 2020년에는 소득 감소 폭(1.6%) 보다 금융자산의 감소 폭이 -7.1%로 

더 컸다. 소득 감소로 인해 가계 저축이 줄고, 부동산 비중은 늘리면서 금융자산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규모

저축액 감소 및 부동산 비중 증가에
금융자산은 감소

6,723만원

6,942만원

6,450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3.3%
(219만원) -7.1%

(492만원)

총자산 구간별 금융자산 규모

고자산 가구일수록 부동산 증가 대비
금융자산이 많이 감소했으며,

  저자산 가구는 소득 감소로 늘리지 못해

-12.4% -3.7%

+5.7% -2.3%

+6.6%
-3.5%

+6.3% -9.6%

+1.8%

-8.2%

2018년 2019년 2020년

1,570만원 1,375만원 1,324만원1구간
(하위 20%)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3,400만원

4,676만원

7,948만원

1억 6,021만원
1억 6,309만원

1억 4,968만원

8,449만원

7,639만원

4,985만원 4,809만원

3,594만원 3,511만원
금융자산

월 가구소득
476만원

486만원 478만원
+2.1% -1.6%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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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채 보유율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10%p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부동산 자산도 크게 늘어났던 소득 3, 4구간의 

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은 부채 보유율이 44.2%로 가장 낮지만 9.6%p 늘어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 역시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04

2020년 경제활동자 10명 중 6명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부채 보유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경제활동자 10명 중 5명(52.8%)만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에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부채 보유가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부채 보유율은 

47.5%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이보다 15% 높은 62.5%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부채 보유율을 보였다.

부채 보유율

감소세이던 부채 보유자의 수는 2020년 다시 증가

72.6%

65.9%

57.2%
52.8%

62.5%

47.5%

2018년 2019년2017년 2020년2016년

예상치

-6.7%p

-8.7%p

-4.4%p
+9.7%p

-5.3%p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감소하던 부채 보유율이 
2020년 모든 소득 구간에서 10%p씩 늘어

2018년 2019년 2020년

-3.0% +9.8%

-5.9% +10.2%

-5.7% +10.4%

-5.0% +8.7%

-2.2% +9.6%1구간
(하위 20%)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67.7% 61.8% 72.0%

63.4% 60.4% 70.2%

63.8% 58.1% 68.5%

36.8% 34.6% 44.2%

54.1% 49.1% 57.8%

가구소득 구간별 부채 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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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잔액이 많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 증가 폭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은 2018년 대비 2019년 부채 잔액이 36.4% 가장 많이 늘었으나,

2020년에는 19.8%만 늘어 부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다.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부채 잔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부채 보유율이 늘어났음에도 2020년의 부채 잔액은 2019년 대비 

273만원 줄어든 1억 2,225만원으로 2019년과 유사했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지난 3년간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2019년

부채 잔액은 14.7% 증가했으나, 2020년 평균 부채 잔액은 8,753만원으로, 2019년 대비

5.3% 증가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부채액의 증가율은 완화되었다.

이는 앞서 보았듯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고액 대출은 줄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의 상환 비중이 늘어나 생활비 목적 등 소액의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과 비교해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소득보다 부채 상승 폭이 더 커 가구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2018년 14배에서 2019년 16배가 되었다. 2020년에는 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가구소득이 감소해 월 가구소득의 17배 이상을 부채로 보유해 부채 상환의 

어려움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2019년 2020년

8,313만원

7,249만원

8,753만원

14배

16배 17배

522만원

505만원 506만원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2020년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는 소액 대출 위주로 늘어
부채 금액 증가세는 주춤하나 월 가구소득의 17배 이상이 빚

+14.7%

+5.3%

+3.4% -3.1%

평균 부채
잔액

월평균
가구소득

저소득층일수록 2020년 부채 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

2018년 2019년 2020년

2,674만원

3,646만원

4,367만원5,496만원

5,974만원

6,705만원
6,791만원

8,080만원 8,831만원8,231만원

8,999만원

9,826만원

1억 856만원

1억 2,498만원 1억 2,225만원

1구간
(하위 20%)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상위 20%)

+15.1%
(+1,642만원)

+9.3%
(+768만원)

+19.0%
(+1,289만원)

+8.7%
(+478만원)

+36.4%
(+972만원)

+12.2%
(+731만원)

+19.8%
(+721만원)

+9.3%
(+751만원)

-2.2%
(-273만원)

+9.2%
(+827만원)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구간별 평균 부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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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 내 가계 전망05

경제활동가구의 53.8%는 2021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0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27.6%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2020년 대비 더 악화되기 보다는 

회복을 예상하는 비율이 더 높아 2021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21년 가계 생활 형편 예상

2021년 생활 형편도 2020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2021년 가계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구소득의 증가였는데,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의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중소득층인 2~4구간은 가계지출과 부채를 

줄여 생활 형편을 개선하려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보유한 자산이 많은 만큼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2021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활동자의 40~50%는 경기 불황, 물가 상승의 영향, 

20%는 가구소득의 감소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나 부채 등 

가계지출 증가로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1구간
(하위20%)

5구간
(상위20%)

4구간

3구간

2구간

나빠질 것 비슷할 것 좋아질 것

18.6% 53.8% 27.6%

18.2% 52.4% 29.4%

17.6% 55.1% 27.3%

20.5% 52.7% 26.8%

19.3% 56.1% 24.6%

17.8% 52.3% 29.9%

가구소득
증가

경기 불황/
물가 상승

경기 회복/
물가 안정

가구소득
감소

가계지출 및 
부채 감소

가계지출 및 
부채 증가

보유 자산
가치 상승

보유 자산
가치 하락

전체

전체

1구간
(하위 20%)

1구간
(하위 20%)

5구간
(상위 20%)

5구간
(상위 20%)

4구간

4구간

3구간

3구간

2구간

2구간

34.5%

47.8%

32.7%

44.1%

34.1%

49.3%

30.4%

46.1%

33.2%

45.8%

41.4%

49.4%

24.6%

26.2%

23.5%

25.6%

24.8%

26.5%

25.7%

25.6%

25.7%

26.8%

23.6%

26.5%

21.4%

18.0%

18.9%

24.8%

22.2%

18.2%

24.3%

19.0%

23.4%

17.5%

19.1%

13.6%

18.6%

3.1%

24.8%

2.4%

18.2%

3.1%

19.0%

3.7%

17.5%

4.1%

13.6%

3.9%

2021년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2021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